
2025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시급 계산법, 월급 수준, 퇴직금 조건 등에 대한 관심
도 함께 높아졌습니다.

​
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재가요양보호사의 급여와 근무시간,

​

실제 근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월급 계산, 그리고 퇴직금 조건까지 정리해드릴게요.

​

​

​

​

재가요양보호사, 어떤 일을 하나요?

재가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자택에 방문해

​

신체활동, 인지활동, 정서적 지원, 가사보조 등을 제공합니다.

​

신체활동 지원: 세면, 복약 확인, 옷 갈아입기 등

​

인지 및 정서 활동: 말벗, 퍼즐, 카드게임 등으로 고립감 해소

​



가사활동 지원: 청소, 세탁, 식사 준비, 병원 동행 등

​

1대1 또는 2대1 맞춤형 케어가 중심이며,

하루 근무 시간은 기본적으로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

​

​

※ 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급여 기준에 따른 것으로,

​

3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분은 가족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
​

​

2025년 재가요양보호사 시급 기준

2025년 최저시급은 10,030원입니다.

​

하지만 재가요양보호사의 시급은 ​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해 미리 반영한 금액​으
로 책정됩니다.

​

2025년 평균 시급: 12,600원 ~ 13,000원



​

상한 시급: 13,200원 내외 (어르신 상태, 거리, 교통비 포함 여부 등 조건에 따라 결
정)

​

가족 요양보호사 시급: 평균 18,000원 수준 (비교 참고용)

​

​

기관에 따라 시급 차이가 생기는 주요 이유는

​

어르신 등급

​

거주지 접근성

​

교통비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
​

재가요양보호사 월급 계산 예시

재가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무 시간 × 시급으로 계산되며,

​

근무일수는 평균 월 20~26일입니다.



​

​

① 한 집 근무 (기본 근무시간: 하루 3시간)

​

12,700원 × 3시간 × 20일 = 월 약 76만 원

4대 보험 공제 시 실수령액: 약 66만 원 내외

​

② 두 집 근무 (하루 6시간)

​

12,700원 × 6시간 × 26일 = 월 약 198만 원

실수령액: 180만 원 전후

​

​

※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세 집 이상 근무 시 월급이 200만 원을 초과할 수도 
있으나, 체력적 부담과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.

​

​

재가요양보호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

퇴직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.



​

동일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

​

주 15시간 이상 근무 유지

​

근로계약서 작성 및 기관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

​

​

하지만 현실적으로,

​

근무 시간이 짧거나

​

기관을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

​

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​은 아쉬운 부분입니다.

​

​

따라서 입사 초기, 근로계약서 작성 시



퇴직금 조건과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​하셔야 합니다.

​

​

​

요약 정리: 재가요양보호사 급여 현실표

구분

내용

시급

평균 12,600원~13,000원

월급

근무 시간에 따라 70만 ~190만 원대

근무시간

기본 하루 3시간, 복수 가정 근무로 확대 가능

퇴직금

주 15시간 이상, 1년 이상 근무 시 가능

4대 보험

기관별 상이 (가입 여부 확인 필요)

​



마무리하며

재가요양보호사는 짧은 근무 시간 안에서도

​

어르신의 삶에 진심을 다해 돌봄을 제공하는 소중한 역할입니다.

​

​

비록 시급제 특성상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이 일정하지 않고,

​

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,

​

복수 가정 근무 등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

​

자율적인 근무 시간 조절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.

​

​

케어브릿지는 앞으로도 요양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

​

돌봄 종사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
[출처] 2025년 재가요양보호사 시급·월급, 퇴직금 현실 공개|작성자 케어브릿지




